(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요한1서 2~5장.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나타낼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35~40분)

빨간 하트 그림을 보여준다. 그 왼쪽에 구주의 그림을 놓는다. 그 오른쪽에는 경전, 그리고 가족, 학생, 정치 지도자, 또는 선지자와 같은 여러 사람들의 그림을 놓는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말해보도록 한다.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사이의 관계이다.)

칠판에 아래의 도표를 적는다.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도표에 있는 성구 가운데 하나를 골라 속으로 읽어 보게 한다.
	요한1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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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구는 사랑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성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개념을 종합해 요약해 본다.
	
	
	


활동이 끝나면, 학생들이 배운 것에 대해 토론한다. 학생들이 읽은 구절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도표에 기록한다.(아니면 학생들에게 칠판으로 나와서 그들의 대답을 적게 한다.) 각 쌍의 참조 성구에서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제안하고 그들의 답을“종합하여 요약한다 ”칸에 쓰도록 요청한다. (가능한 대답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커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 우리가 구주의 모범을 따라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의 사랑을 훌륭하게 보이는 것임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에게 요한1서 4장 18~19절을 읽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러고 나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칠십인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했던 말씀을 읽는다.

“인생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실패를 겪게 됩니다. 때로 결과는 원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고, 사적, 공적인 생활 둘 다에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비탄의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외롭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올 때, 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오직 한 가지 만이 온갖 모든 시간과 고난과 죄의 시험을 견뎌낼 것입니다. 한 가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 —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만이 우리를 끝까지 보살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 참으며 친절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만하거나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그분의 순수한 사랑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Conference Report, 1989년 10월, 32쪽;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32~33쪽)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가운데, 그분께서는 더 큰 신임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의 두려움을 멀리 몰아내실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요한3서 1장. 비이기적인 봉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한다.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강압하는 것은 우리를 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10~15분)

칠판에 다음의 도표를 적는다.
	경전
	누구에게 보낸 것인가?
	그는 무엇을 했는가?
	요한은 기뻐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 이유는?

	요한3서 1장 1, 3, 5~6절
	
	
	
	

	요한3서 1장 9~11절
	
	
	
	


반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성구 한 단락을 읽게 한다. 도표를 채우고 학생들이 배운 것에 대해 토론한다. 모사이야서 2장 17절과 교리와 성약 121편 37, 39절을 읽고 질문한다.

• 이 성구들은 가이오, 그리고 디오드레베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중 부름을 통해 커다란 겸손을 보여준 분들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권유한다. 그 지도자들로부터 겸손한 봉사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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